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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the perception types of 119 rescue workers among emergency rescue department 

students, and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types of perception of 119 rescue workers among 

firefighters and to prepare basic data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Q sample consisting of 27 statements by executing the Q UANL program on a total of 

54 students from the Emergency rescue department, it is confirmed that there were 3 types, which 

accounted for 45% of the total variable. When looking at the explanatory power per type, it turned out: 

32% for Type I; 6.7% for Type II; and 5.8% for Type III. Each type was named as follows: our 

Superman for Type I ; suffering hero for Type II ; and rescue expert for Type III. Overall, there were 

119 rescue workers as follows : rescue workers in lexical meaning; and 119 rescue workers who were  

in difficult situations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needed to be covered and 

protected by citizens. In addition, there was a perception of 119 rescue workers who were recognized 

as a specialist and carry out his/her lifesaving duties without a single mistake. Therefore, in order for 

119 rescue workers to be recognized as a specialized field of rescue, a program in which 119 rescue 

workers can share various training and experiences must be provided and 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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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119구조대원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이며, 소방공무원 중 119구조대

원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27개의 

진술문으로 된 Q 표본을 응급구조과 학생 총 54명을 대상으로 Q UANL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분석한 

결과 분류된 유형은 3개 유형으로, 전체 변량의 45 %로 확인되었다. 각 유형별 설명력을 보면 제Ⅰ유형

은 32 %, 제Ⅱ유형은 6.7 %, 제Ⅲ유형은 5.8 % 로 나타났다. 제Ⅰ유형은 ‘우리의 슈퍼맨형’, 제Ⅱ유형은 

‘고통 받은 영웅형’, 제Ⅲ유형은 ‘구조 전문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적으로 119구조대원은 사전적인 

구조대원이 있었으며 힘든 상황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의해 힘들어하고 시민이 감싸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119구조대원이 있었다. 또한 전문분야로 인정받으며 요구조자를 한 치의 실수 없이 인명

구조를 실시하는 119구조대원의 인식이 있었다. 이에 119구조대원이 구조의 전문분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훈련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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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1]. 특

히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 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

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기술․체

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2].

우리나라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소방서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업무로 하게 되었고 1967년 4

월 14일 소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화재만을 담당하게 되었으

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높아져 다양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된 구조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완벽히 개최하기 위하여 우발사

태, 교통사고, 테러 등에 의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를 전담할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구조기술과 

장비를 갖춘 구조대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1989년도

에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업무에 구조 활동을 명문화 하였

다. 또한 2011년 9월 9일부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구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0년간 구조 활동은 연평균 출동

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은 각각 9.9%, 11.4%, 1.4%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거 10년 전 대비 2019년도 출

동건수와 구조건수는 각각 129%, 159%로 2배 이상 크게 

증가 하였고, 구조인원은 8.2%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1

분마다 41회 출동, 33건 처리, 5명을 구조하며[3,4], 구조대

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지만, 교육훈련과 출동 현장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거나 시신을 수습하

는 등 심리적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직업군이다. 

119구조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위급

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인

력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이미지는 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인명구조의 질과 119구조대원 개인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119구조대원이 전문직으로 계속 향

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119구조대원 위상정

립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직업적 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119구조대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고, 선

행연구는 화재, 구조, 구급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사고

위험 및 순직사고가 가장 높은 구조대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19구조대

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는 것이 119구조대원의 전문

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19구조대원의 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규명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119구조대원의 바

람직하고 전문적인 직업적 이미지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민을 위한 119구조대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차후 119

구조대원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Research Plan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중 119구조대원에 대한 인식 유

형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채택하였다. Q방법론은 윌리

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개발 및 소개되

어 인간의 주관적(개인의 느낌, 의견, 선호, 감정 등) 속성

을 밝혀내, 사람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인 

동시에 요인 분석과 통합체(concourse)분석 등을 통해 이

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다[5]. 개인의 주관적인 측

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들까지 파악할 수 있

으며, 119 구조대원 인식 유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

하게 표현할 수 있어 Q방법론을 선택하였다.

2. Q Sample Selection

Q표본의 선정을 위해 Q 모집단으로 소방공무원 중 J도 

119구조대 대원 20명과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3학년, 4학

년 학생 중 32명, 총 52명 대상이다. 

Q 방법론은 소표본 원리에 따르며 통계적 이유로 Q 표본 

내의 항목 수보다 적은 규모의 참여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6]. 또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7]에 따라 

채용당시 구조업무와 관련 있는 직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현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한 J도를 선정했으며, 응급구조(학)

과 학생 3, 4학년이 되면 소방과 구조에 관련된 교과목인 

소방실무, 환자구조 및 이송 등을 학습하게 되어 선정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하는 연구 대상자들에

게 ‘119구조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에 관하여 

비구조화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대상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고 119구조

대원에 대한 인식을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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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Q Statement

1 119 Rescue service is a specialized field. 

2 Firefighter puts top priority on lifesaving missions.

3
119 Rescue workers are the core of firefighting 

They are indispensable. 

4

They would experience confusion of job identity 

with various tasks (unpleasant work, 

miscellaneous chores, etc.). 

5 119 Rescue is a job with a high proportion of men.

6 They would be highly trusted by the people. 

7
They would need the skills to use the specialized 

equipment required for various situations. 

8
119 Rescue workers are devoted beings risking 

dangerous situations. 

9
They would be forced to make greater sacrifices 

than other employees in the fire department. 

10
The welfare and treatment for 119 rescue workers 

should be improved. 

11
There are many cases that can be solved as 119 

rescue workers are present.

12
119 Rescue workers would have pride in their jobs 

and a spirit of service. 

13
119 Rescue workers would need strong physical 

and mentality to learn rescue techniques.

14
It feels sorry that the rescue workers themselves 

cannot be protected.

15
119 Rescue workers would need constant training 

and experience. 

16
There would be many citizens who do not know 

the 119 rescue mission. 

17
119 Rescue workers would have to cooperate well 

with other firefighters (emergency, police). 

18
It will be necessary to write more detailed job 

(duty) description. 

19
119 Rescue workers would have a strong vertical 

relationship.

20 Some medical knowledge would be required. 

21
119 Rescue workers would have a large 

psychological burden during field activities.

22
119 Rescue workers would work on the filed with 

a sense of mission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23
There would be good comradeship among 119 

rescue workers.

24
Various field activities would increase exposure 

to post-traumatic stress(PTSD). 

25
They would always enter the site first for the life 

and safety of citizens.

26

It can be misunderstood that they would be able 

to carry out the rescue task if they have the physical 

fitness and strength. 

27
They, as workers in a special field, would be envied 

by employees in other fields.  

Table 1. Q Statement Selected by Sample

심층면담은 2021년 2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상자

들에게 ‘119구조대원에 대한 인식’의 질문에 대해 솔직하

게 응답해 줄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으로 얻어진 자료는 

같은 내용으로 분류된 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최

종적으로 79개의 진술내용이 수집되었다. Q표본의 선정은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Q 방법론 연구 경험이 있는 연

구자 2인, 119 구조대원 1인이 추출된 79개의 진술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 유사·중복, 이해가 애매하고, 어려운 문

장은 삭제, 수정하고, 표현의 타당성·명확성 등을 고려하

여 진술문을 통합해 범주화하였다. Q표본의 선정은 심층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들에게 추출된 79개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비슷한 내용을 하나로 개념화하였고, 진술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이 한가지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하였다. 범주 내 진술문을 잘 대표할 수 있

다고 생각되는 최종 27개의 진술문을 Q 표본으로 도출하

였다[Table 1].

3. P Sample Method

본 연구에서는 K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3, 4학년 중 연

구의 참여의사가 있는 54명으로 연구목적 및 절차를 설명

한 뒤 동의를 얻었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참여 도중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4. Q Sorting

Q 표본으로 선정된 27개의 진술문을 대상자에게 읽게 

하고 나서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먼저 

긍정(+), 중립(0), 부정(-)의 3 부류로 분류한 후, 긍정하는 

진술문이 적힌 카드부터 차례로 골라 우측 바깥(+4)에서 

가운데 중립부분(0)에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은 좌측 바깥(-4)에서 안쪽 중립부분에 강제 배치하

도록 요청하였다[Table 2]. 최종적으로 분류를 마친 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도록 하

였다.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9점 척도에 맞추어 정상분

포에 가깝게 분포 하였고, 강한 일치(+4), 불일치(-4)되는 

진술문은 4장의 진술문을 허용하였고 진술문을 선택한 이

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Strongly disagree
Neu

tral
Strongly agree

Score
1

(-4)

2

(-3)

3

(-2)

4

(-1)

5

(0)

6

(+1)

7

(+2)

8

(+3)

9

(+4)

Number 

of 

Cards 

2 2 3 4 5 4 3 2 2

Table 2. Q Sort Distribution[N=27]

5. Method of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119구조대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P 표본으로 

표집된 대상자 52명에 대한 Q 분류 자료를 점수화하여 코

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이때 코딩 점수는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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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4)를 1점으로 시작하여 (0)을 5점, (+4)를 9점으

로 점수화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PC용 QUANL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8], Q factor analysis는 주요

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계수와 표준점수(Z-core)를 

구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의 결정을 위해 아이겐 

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다양하

게 입력시켜 Varimax Rotation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

고 판단된 유형을 선택하고, 산출된 결과 중 표준점수

(Z-core) +1 이상, -1이하 진술문이 각 요인별 의미 및 특

성을 찾아 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III. Research Results

1. Q Type Formation

소방공무원인 119구조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각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그리

고 누적변량은 [Table 3]과 같다. 전체 설명하는 변량은 

45%로 확인되었으며, 제Ⅰ유형(21명)은 32.6%, 제Ⅱ유형

(12명)은 6.7%, 제Ⅲ유형(21명)은 5.8%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고, 제Ⅰ유형이 119구조대원의 인식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Type Ⅰ Type Ⅱ Type Ⅲ

Eigenvalue 17.5805 3.5919 3.1144

Variations .3256 .0665 .0577

Cumulative 

variance
.3256 .3921 .4498

Table 3. Type Eigenvalue Value and Variance

세 유형 간 상관계수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각 유

형간의 상관관계는 중증도 이하였으며, 각 유형들 간에 상

관계수는 제Ⅰ유형과 제Ⅱ유형 사이에는 .553 , 제Ⅱ유형

과 제Ⅲ유형 사이에는 .524, 제Ⅰ유형과 제Ⅲ유형 사이에

는 .648 로 나타났다.

R방법론에서는 요인 간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

다고 말할 수 있지만 Q에서는 높은 상관계수가 반드시 두 

요인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론적 

개념들 간에 연계와 분리를 통해 가설생성의 단초가 된다.

Type Ⅰ 

(n=21)

Type Ⅱ 

(n=12)

Type Ⅲ 

(n=21)

Type Ⅰ 1.000

Type Ⅱ .553 1.000

Type Ⅲ .648 .524 1.00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ypes

Type ID Age Sex Grade Factor Weight

Ⅰ

(N=21)

1 22 F 3 .5721

4 23 F 3 1.0467

13 22 F 3 .7541

14 27 F 3 .5458

16 21 F 3 1.2977

20 25 M 3 .4319

21 22 F 3 1.2912

22 22 F 3 .5759

26 25 M 3 1.2270

29 23 F 3 1.3215

32 21 F 3 .8069

33 22 F 3 2.7331

34 24 F 4 .6415

36 24 M 3 1.4055

37 22 F 3 1.1830

38 22 F 3 .3086

40 23 F 4 .3696

41 28 M 4 .7072

43 26 M 4 1.1507

49 23 F 4 .8758

50 22 F 4 .8811

Ⅱ

(N=12)

2 21 F 3 .8370

5 22 F 3 .6757

6 21 F 3 .6379

9 22 F 3 .7286

11 30 M 3 .5749

15 25 M 3 .4053

18 26 M 3 .5498

23 21 F 3 .7350

28 24 F 3 .3274

39 22 F 3 .8927

42 23 F 4 .7880

46 31 F 4 1.1914

Ⅲ

(N=21)

3 30 M 3 .7791

7 25 M 3 .8981

8 22 F 3 .3792

10 26 F 3 2.7034

12 34 M 3 .5309

17 22 F 3 .2523

19 22 M 3 .4142

24 24 M 3 .8641

25 45 F 3 .8838

27 25 M 3 .6051

30 25 M 3 .8645

31 22 F 3 1.2410

35 26 M 4 1.0254

44 29 M 4 .7511

45 23 F 4 .8516

47 27 M 4 .8865

48 28 F 4 .7659

51 24 F 4 1.5034

52 23 F 4 .6384

53 23 F 4 .6340

54 23 F 4 1.0138

Table 5. Configuration of the Type P Samples

연구 대상자의 유형별 인자 가중치(Factor Weight)를 

보여주는 것이 Table 5 이다. 제Ⅰ유형 21명, 제Ⅱ유형 

12명, 제Ⅲ유형 21명으로 나누어져 나타났다. 여기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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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 있어서 전

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그 유형을 대표

한다고 볼 수 있다.

2. Characteristics of 119 Rescue by Type

2.1. Type I: Our Superman Type

제Ⅰ유형은 아이겐 값(Eigenvalue)이 17.5805로 가장 

지배적인 유형이다. 이에 속한 응답자는 21명이다. 강한 긍

정적 진술문과 부정적 진술문을 통해 제Ⅰ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119구조대원은 구조기술을 익히기 위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할 것이다.(#13, z=1.78)’에 가장 동

의하였고, 그 외에 ‘119구조대원은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

이 필요할 것이다.(#15, z=1.67)’ ‘119구조대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현장 활동을 할 것이다.(#22, 

z=1.56)’ ‘119구조대원은 다른 소방관(구급, 경방)과 협조

를 잘 해야 할 것이다.(#17, z=1.05)’ 등의 순으로 긍정적 

동의를 하였다. 반면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특수한 

분야로 다른 분야 직원들의 질투를 받을 것이다.(#27, 

z=-2.17) ’ ‘체력과 힘만 있으면 구조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오해를 받을 것이다.(#26, z=-1.51)’ ‘다양한 업

무(궂은 일, 갖가지 잡무 등)로 직업의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것이다.(#4, z=-1.22)’ ‘119구조대원 수직관계적인 분위기

가 강하다(#19, z=-1.01)’순 이었다[Table 6]. 

제Ⅰ유형의 특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Ⅰ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33번의 119구조대원 인식(인자 

가중치 2.7331)의 강한 긍정과 부정 진술문 선택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긍정은 “구급·구조에 있어서 체력이 제일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힘이 있어야 환자를 구조할 수 있으

며,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실패를 하더라도 이겨내서 또 

다른 요구조자를 긍정적으로 구할 수 있다.(#13)” “대량재

해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매

사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2)”라고 하고, 부정은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119구

조대원이 무조건 위험한 상황에서 헌신할 필요는 없다

(#8)” “현장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신의 안

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25)” 라고 했으며, 두 번째 인

자 가중치가 높은 36번(1.4055) 긍정은 “119구조를 함에 

있어서 구조대원은 상당한 기술과 전문지식, 체력이 필수

적이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있어서 강인한 정신력은 반

드시 필요하며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

다. 물론 정신력과 체력만으로 해결되거나 119구조대원이 

될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을 자신 있게 두 가지라

고 말할 수 있다.(#13)” “대량재해, 재난현장에 맞닥뜨렸

을 때 혼자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다. 반드시 협

조를 요청하여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협조하며 해결해 나

가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17)” 이고, 부

정은 “체력과 힘만이 사람을 구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조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체계를 모두 이해

해야만 하고 최대한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

요하므로 의학적 지식까지 요구될 것이다. 최고의 구조는 

단순한 체력과 힘만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가 겸비되어져

야 한다.(#26)” “119구조대원은 분명히 특수 분야이다. 하

지만 특수 분야가 119구조대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직

업의 특수성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는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가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이 직업이 정말로 부럽다고 느껴지는

지에 의문을 갖고, 다른 측면에서 119구조대원을 바라보

아야 한다.(#27)” 라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Q-item Q Statement Z-score

13.

119 Rescue workers would need 

strong physical and mentality to learn 

rescue techniques.

1.78

15.
119 Rescue workers would need 

constant training and experience. 
1.67

22.

119 Rescue workers would work on 

the filed with a sense of mission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1.56

17.

119 Rescue workers would have to 

cooperate well with other firefighters 

(emergency, police). 

1.05

12.
119 Rescue workers would have pride 

in their jobs and a spirit of service.
1.03

20.
Some medical knowledge would be 

required. 
1.02

19.
119 Rescue workers would have a 

strong vertical relationship.
-1.01

4.

They would experience confusion of 

job identity with various tasks 

(unpleasant work, miscellaneous 

chores, etc.). 

-1.22

26.

It can be misunderstood that they 

would be able to carry out the rescue 

task if they have the physical fitness 

and strength. 

-1.51

27.

They, as workers in a special field, 

would be envied by employees in other 

fields.  

-2.17

Table 6. The Statements above ±1 of Z-score in 

Factor Ⅰ

2.2. Type Ⅱ: Suffering Hero Type

제Ⅱ유형에 속한 응답자는 12명이다. 강한 긍정적 진술

문과 부정적 진술문을 통해 제Ⅱ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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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은 ‘다양한 현장 활동으로 외상후스

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노

출이 심할 것이다.(#24, z=2.09)’ ‘119구조대는 남성 비율

이 높은 직무이다.(#5, z=1.91)’ ‘119구조대원은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15, z=1.38)’ ‘119구조대원

의 복지 및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10, z=1.06)’ 순이었

다. 반면 부정적인 진술문은 ‘특수한 분야로 다른 분야 직

원들의 질투를 받을 것이다.(#27, z=-2.44)’ ‘다양한 업무

(궂은 일, 갖가지 잡무 등)로 직업의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것

이다.(#4, z=-1.57)’ ‘119구조대원 임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16, z=-1.13)’ ‘119구조대원이 있음으로 해

결되는 현장이 많다.(#11, z=-1.07)’순이었다[Table 7].

제Ⅱ유형의 특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 가중치가 높은 46번 119구조대원 인식(가중치 

1.1914)의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긍정은 

“사람을 구하는 직업으로서 선착대의 의미를 갖으며,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구조와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20)” “실제 경험하고 느꼈

다.(#19)” 라 하고, 부정은 “112, 119, 114 등 고유번호로 

조기교육을 받아서 119임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16)” “사건사고로 인한 대응으로 업무 분장이 나누어

져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나눠 작성한다는 개념은 그리 중

요치 않다.(#18)”라고 하였다. 두 번째 인자 가중치가 높

은 39번( .8927) 긍정은 “지금 119구조대 비율을 보면 이

미 남자가 많고, 구급 또한 남자 비율이 높다. 남자가 여자

보다 체력이 좋아 많이 뽑아 남성비율이 높은 직무이

다.(#5)” “다양한 현장 활동으로 PTSD 노출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PTSD로 많은 119구조대원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평생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 하기 때문이

다.(#24)”라고 했고, 부정은 “119구조대원이 있음으로 해

결되는 현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구조대원뿐만 아

니라 다른 대원의 도움과 장비들을 이용하여 협력을 통해

서 현장이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시민들

의 도움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11)” “특수한 분야로 다

른 분야 직원들의 질투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아니라 생각

한다. 서로 협조하고 있으며, 통제가 필요할 때는 통제를 

해 주기위해 도와주고 어떤 현장에서 구급·구조가 필요하

며 119구급·구조대를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협

조해 준다고 생각하며 질투는 아니다.(#27)” 라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Q-item Z-score

24.

Various field activities would increase 

exposure to post-traumatic 

stress(PTSD). 

2.09

5.
119 Rescue is a job with a high 

proportion of men.
1.91

15.
119 Rescue workers would need 

constant training and experience. 
1.38

10.
The welfare and treatment for 119 

rescue workers should be improved. 
1.06

11.

There are many cases that can be 

solved as 119 rescue workers are 

present.

-1.07

16.
There would be many citizens who do 

not know the 119 rescue mission. 
-1.13

4.

They would experience confusion of 

job identity with various tasks 

(unpleasant work, miscellaneous 

chores, etc.). 

-1.57

27.

They, as workers in a special field, 

would be envied by employees in 

other fields.  

-2.44

Table 7. The Statements above ±1 of Z-score in 

Tactor Ⅱ

2.3. Type Ⅲ: Rescue Expert Type

제Ⅲ유형에 속한 응답자는 21명이다. 강한 긍정적 진술

문과 부정적 진술문을 통해 제Ⅲ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유형에서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은 ‘119구조대원은 소

방의 핵심이다. 없어서 안 될 존재이다.(#3, z=1.44)’  ‘인

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임무 수행하는 소방관입니다.(#2, 

z=1.33)’ ‘119구조업무는 전문분야이다.(#1, z=1.30)’ ‘119

구조대원은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15, 

z=1.27)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진술문은 ‘특수한 분야

로 다른 분야 직원들의 질투를 받을 것이다. (#27, 

z=-2.28)’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느

껴진다.(#14, z=-1.62)’ ‘사무(업무)분장을 더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8, z=-1.59)’ ‘소방조직에서 

다른 직원보다 더 큰 희생을 강요받을 것이다.(#9, 

z=-1.40)’순이었다[Table 8].

제Ⅲ유형의 특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

자 가중치가 높은 10번 119구조대원 인식(인자 가중치: 

2.7034)의 강한 긍정과 부정 진술문 선택의 이유로는 “무조

건 희생한다는 것은 없고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떠밀려

서 희생이 아닌 생명을 구하려다 희생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서 강요는 없다(#9)” “일반인들 중 소방이 

매일 희생하고 재난 시에도 비상근무를 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한 것이 아닌 대단하고 존경스러

움을 가져줬으면 한다.(#14)” “살면서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고 구조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없어서는 절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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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구조를 하다 희생도 많았지만 한 생명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 몸이 먼저 나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25)”

라 하고, 두 번째 인자 가중치(1.5034)가 높은 51번은 “‘모

든 부서가 특수 분야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27)” “서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를 뿐 모두 같

다. (#9)” “환자를 현장에서 구조하는 것이 주 임무라 생각

하기 때문이다.(#2)” “사고 현장에서의 첫 모습을 보기 때문

이다.(#24)” 라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Q-item Z-score

3.
119 Rescue workers are the core of 

firefighting They are indispensable. 
1.44

2.
Firefighter puts top priority on 

lifesaving missions.
1.33

1.
119 Rescue service is a specialized 

field. 
1.30

15.
119 Rescue workers would need 

constant training and experience. 
1.27

7.

They would need the skills to use the 

specialized equipment required for 

various situations. 

1.25

19.
119 Rescue workers would have a 

strong vertical relationship.
-1.04

9.

They would be forced to make 

greater sacrifices than other 

employees in the fire department. 

-1.40

18.
It will be necessary to write more 

detailed job (duty) description. 
-1.59

14.
It feels sorry that the rescue workers 

themselves cannot be protected.
-1.62

27.

They, as workers in a special field, 

would be envied by employees in 

other fields.  

-2.28

Table 8. The Statements above ±1 of Z-score in 

Factor Ⅲ

3. A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119 

Rescue Workers Units by Type

3.1. Type I: Our Superman Type

제Ⅰ유형의 종합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강인한 체력

과 정신력,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국

민의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현장 활동하는 119구조대원

의 체력과 힘이 아닌 훈련과 경험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조

하는 ‘슈퍼맨’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졌고, 구조 장비 및 의

학 지식까지 겸비한 복합적인 요소가 겸비된 특수 분야로 

인식되어 ‘우리의 슈퍼맨’으로 명명하였다. 

우리의 슈퍼맨 유형은 119구조대원이 우리가 위험하면 

구조하는 슈퍼맨이 연상되는 전문가이다.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

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

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1]. 또 다른 정의로는 구조

란 ‘사람의 신체적 위험상황 즉, 화재 및 기타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해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생명·신

체를 지식·기술·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장

소로 구출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이라고 한다[9]. 구조의 

정의에서 보듯 119구조대원은 구조기술을 익히기 위해 강

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13, Z-score 1.78)하며, 화

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현장 활동을 할 것이다(#22, 

Z-score 1.56). 요구조자를 안전한 장소로 구조함으로써 

119구조대원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가질 것

이다(#12, Z-score 1.03). 119구조대원은 자력으로 탈출

하는 것이 곤란한 자를 각종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구조하

기 때문에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15, 

Z-score 1.67). 

이 유형의 응답자 21명 중 여학생들이 12명 57.1% 구

성하고 있고 다른 유형과 차이가 나는 항목을 보면 ‘119구

조대원은 구조기술을 익히기 위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이 필요할 것이다(#13, Z-score 1.33).’에서 ID 33번

(Factor Weight 2.7331)은 “구급․구조에 있어서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힘이 있어야 환자를 들고 업을 수 있으며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또 다른 환자를 긍정적으로 구할 

수 있다.”, ID 36번(Factor Weight 1.4055)은 “119구조

를 함에 있어서 119구조대원은 상당한 기술과 전문지식, 

체력이 필수적이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있어서 강인한 

정신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체

력이 필요하다. 물론 정신력과 체력만으로 해결되거나 

119구조대원이 될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을 자신 

있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ID 29번(Factor 

Weight 1.3215)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부터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앞으로의 상

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중

요하다”, ID 21번(Factor Weight 1.2912)은 “하루하루 변

화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ID 4번(Factor Weight 1.0467)은 

“구조하는데 기술도 필요하지만 체력과 정신력이 따라주

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구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

명했다. ‘119구조대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현장 활동을 할 것이다(#22, Z-score 1.56)’라는 항목에

서는 ID 16번(Factor Weight 1.2977)은 “국민을 위해 항

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것 같고 평상시 마음가짐도 일반 

국민과는 다를 것 같다”, ID 29번(Factor Weight 1.3215)

은 “119구조대가 창설되는 계기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ID 26번(Factor Weight 1.227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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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감이라고 생각된

다.” ID 37번(Factor Weight 1.1830)은 “위험한 상황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

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라고 생각한다. 위험한 일에 대한 희

생을 감수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사명감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사명감이 없다면 아무리 지식과 기술을 갖춰도 선뜻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으며, ID 43번

(Factor Weight 1.1507)은 “구조활동은 현장에서 국민에

게 제일 먼저 시행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구조활동으

로 인해 환자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명감이 클 것이다.”라 설명했다. ‘119구조

대원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가질 것이다

(#12, Z-score 1.03).’ 라는 항목에서는 ID 33번(Factor 

Weight 2.7331)은 “대량재해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 자

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매사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라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항목에서는 ‘체력과 힘만 있

으면 구조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오해를 받을 것

이다(#26, Z-score –1.51).’라는 항목에서 ID 36번

(Factor Weight 1.4055)은 “체력과 힘만이 사람을 구조한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구조에 있어서 필요

한 장비와 체계를 모두 이해해야만 하고 최대한 환자의 상

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학적 지식까지 요

구될 것이며, 최고의 구조는 단순한 체력과 힘만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가 겸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119구조대원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뿐만 아니라 구조장

비 및 의학적인 요소를 평상시에 훈련하고, 경험을 나누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다른 직원들과 조화로운 협조와 협력

을 이끌어 요구조자의 안전을 위해 구조할 것이며, 매사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을 

쌓을 것이라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슈

퍼맨’ 유형이다.

3.2. Type Ⅱ: Suffering Hero Type

제Ⅱ유형의 종합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하는 선착대,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고 빠른 판단

과 신속한 구조를 해야 하지만, 다양한 현장에서의 PTSD 

노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웅이 연상되며 업무 중 복지 

및 처우의 개선이 되어야할 직무이므로 ‘고통 받은 영웅’

으로 명명하였다. 

‘고통 받은 영웅’ 유형의 구조 활동 최근 10년을 보면 

연평균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은 각각 9.9%, 

11.4%, 1.4%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거 10년 전 

대비 2019년도 출동건수와 구조건수는 각각 129%, 159%

로 2배 이상 크게 증가 하였다. 이에 순직자 705명, 공상

자 697명으로 조사되어지고[3,10], 이에 각종 재난 현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외상 및 PTSD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

는 소방공무원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권 등 연

구[11]에서도 구조현장에서의 추락위험을 구조대원의 유해

인자로 보았으며, 2020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 

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자 47.9%(24,977명)가 PTSD, 우

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장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위

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를 해야 하는 위험군은 

13.6%(7,092명)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가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2]. 이는 유 연구[13]에서도 119

구조대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충격정도가 높았으며 연

령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사고현장 경험빈도가 높을

수록 충격정도는 높았다. 이에 심리 상담과 병원치료가 가

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119구

조대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이 필

요하다. 이런 시설은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의 수직관계적

인 분위기로 인해(#19) 119구조대원이 쉽게 접하는데 방

해되어서는 안 되며[14],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외상사건에 출동하면서 충격

적인 상황을 접할 때 사건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라고 느

끼지만[15], 개인의 업무 부담감 수준에 따라서도 스트레

스를 받고 있어 119구조대원에게 다양한 업무(궂은 일, 갖

가지 잡무 등)로 직업의 정체성 혼란(#11)을 겪는 일이 없

어야 할 것이다. 119구조대원이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으

로(#15)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2)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 12명 중 10명이 3학년 83.3%이고 10

명 여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유형과 차이가 나는 항

목을 보면 ‘다양한 현장 활동으로 PTSD에 노출이 심할 것

이다(#24, Z-score 2.09)’ 항목에서는 ID 42번(Factor 

Weight .7880)은 “한 번만 겪어도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ID 28번(Factor 

Weight .3274)은 “PTSD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

이기 때문이다.”, ID 9, 5, 6번(Factor Weight .7286, 

.6757, .6379)은 “기억이 쉽게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요구조자들을 봐 온다면 충분히 PTSD

가 발생하게 될 것 같다.”라 했고, ‘119구조대는 남성 비

율이 높은 직무이다.(#5, Z-score 1.91).’ 항목에서는 ID 

39번(Factor Weight .8927)은 “ 119구조대 비율을 보면 

이미 남자가 많고 구급대원 또한 남자가 많다고 보인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체력이 좋다고 많이 뽑는 것 같아 

남성비율이 높은 직무인 것 같다.”, ID 11번(Factor 

Weight .5749)은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고 체력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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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성비율이 더 많

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등 연구[16]에서도 

보면 여성119구급대원의 유형으로 가장 지배적인 유형을 

‘체력한계형’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인식이 있었으

나, 여성소방공무원의 긴급자동차 운전직 순환근무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인식으로는 가장 지배적인 유형은 ‘페미니스

트형’으로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야 하고 여성 

소방공무원도 준비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충분

히 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17]. 

‘119구조대원의 복지 및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10, 

Z-score 1.06).’ 항목에서는 ID 42번(Factor Weight 

.7880)은 “평범한 직장이면 노출되지 않을 위험에 수십, 수

백 번 노출 되는 것에 비해 복지 및 처우가 좋지 않다고 생

각한다.” ID 23번(Factor Weight .7350)은 “119구조대원

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주변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 비해 복지와 대우가 좋은 환

경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처우가 개선되

어야 한다.”, ID 9번(Factor Weight .7286)은 “대한민국에

서는 119구조대원에 대한 복지가 많이 부족하다. 소방장비

도 그렇고 대원들은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는 직업정신이 있

어 사람을 구하다가 불가피하게 환자가 다치게 되면 책임은 

모두 119구조대원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119구조대원이 있음으로 해결되는 현장이 많다

(#11, Z-score –1.07). 라는 항목에서는 ID 39번(Factor 

Weight .8927)은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도움

과 장비들을 이용하여 협력을 통해서 현장이 많이 해결된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말고도 시민들의 도움을 통

해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119구조

대원은 위험한 현장과 체력적인 면에서 남자를 많이 채용하

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에서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직무이다. 이러한 상황은 본인의 의지와 상

관없이 PTSD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119구조대원의 정

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 

등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야 하며, 소방대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립소방병원이 

빠른 시일 내로 운영되어야 한다[11,18]. 추가로 현장에서 

선한 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유형이다. 

3.3. Type Ⅲ: Rescue Expert Type

제Ⅲ유형의 종합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소방의 핵심

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여러 상황에서 끊임없는 전

문장비 사용, 훈련과 경험으로 인명구조를 최우선하는 구

조 전문가가 연상되어 ‘구조 전문가’로 명명하였다. 

구조 전문가 유형은 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대원이라

고 말하며, 탐색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

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을 말한다[1]. 이에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

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이고 없어서 안 될 존재이며(#3, 

Z-score 1.44), 각종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최우선(#2, 

Z-score 1.33)으로 해야 하는 구조 전문가(#1, Z-score 

1.30)이다. 이는 이 등 연구[16]와 같이 ‘전문가형’으로 자

신의 업무에 대해 전문가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9구조대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근무를 임하다 보니, 

119구조대원의 수직관계적인 분위기가 강하다(#19, 

Z-score –1.04)고 보일 수 있으나, 본 연구 참여자 중 ID 

24번(Factor Weight .8641)은 “서로 합을 맞추면서 환자

를 구해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힘

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D 19번(Factor Weight 

.4142)은 “사촌형이 구조대원이라 물어봤을 때도 분위기가 

군대 같다’는 말을 들었으며, 실제로 현장이 위험한 만큼 

수직관계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동료를 잃는 

실수는 하지 않고, 긴장감이 생길 것 같다.” ID 17번

(Factor Weight .2523)은 “수직관계적인 것 보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조언해주고 협력하는 팀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이 등 연구[19]에서는 리더십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팀

원을 존중해 줄 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강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했으며,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다면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 했고, 또한 실수

를 했을 때는 귀소 해서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주

고받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라 했다. 위급한 현장에서는 팀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잘못된 판단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 21명 중 심화과정(4학년) 학생 17명 

중 9명(52.9%)이 구성되었으며 다른 유형과 차이가 나는 

항목을 보면 ‘119구조대원은 소방의 핵심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3, Z-score 1.44).’에서는 ID 31, 35번

(Factor Weight 1.2410, 1.0254)은 “소방의 세 주축 중 

하나인 구조는 꼭 필요한 인력들이며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ID 10번(Factor Weight 

2.7034)은 “살면서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고 구조란 생명

을 구하는 일이라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인명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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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으로 임무 수행하는 소방관입니다(#2, Z-score 

1.33).’ 항목에서는 ID 51번(Factor Weight 1.5034)은 

“요구조자를 현장에서 구조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이

다.” 라고 설명했다. ‘여러 상황별로 요구되는 전문장비 사

용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7, Z-score 1.25).’ 항목에서는 

ID 54번(Factor Weight 1.0138)은 “말 그대로 상황마다, 

예를 들어 산, 바다, 절벽, 차량 속 등에 따라 사용해야 하

는 특수전문장비도 다르고 구조방식도 다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장비 사용법이라도 숙지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직업이므로 구조대원은 전문기술을 다

루는 전문분야이다.”라고 설명했으며, 그러하기 위해서 

119구조대원은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어

야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각종 사고에 대비

하여 구조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이(#15) 공유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등 연구[19]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

호하기 위해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

과 환자를 보호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

화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항목에서는 119구조대원은 ‘소방조직에서 다른 

직원보다 더 큰 희생을 강요받을 것이다(#9, Z-score –

1.40).’ 라는 항목은 ID 10번(Factor Weight 2.7034)은

“무조건 희생한다는 것은 없고,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떠밀려서 희생이 아닌 생명을 구하

려다 희생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서 강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ID 51번(Factor Weight 

1.5034)은 “서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를 뿐 모두 같다고 생

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119구조대원이 가져야 할 의

무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119구조대원의 윤리 강령이 필요

할 것이고,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개념적인 작

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0,21]. 

119구조대원은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

깝게 느껴진다(#14, Z-score –1.62).’ 항목에서는  ID 10

번(Factor Weight 2.7034)은“일반인들 중 소방이 매일 희

생하고 재난 시에도 비상근무를 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한 것이 아닌 대단하고 존경스러움

을 가져줬으면 한다.”, ID 54번(Factor Weight 1.5034)은 

“‘안타깝다’는 주로 동정의 의미로 사용되고는 하는데, 자

신이 선택하여 멋지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존경스럽

고 감사함을 더 표현하고 싶다. 더하여 어떤 직업이든 가

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라 했으며, ID 35번

(Factor Weight 1.0254)은 “119구조대원이라는 업무 자

체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주 업무인데 안타깝

다고 느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119구조대원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요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

방관이다. 그리고 119구조대원은 전문분야를 실수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을 쌓아야 하며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구조 전문가이다.

3.4. Limitations of Research

본 연구는 119구조대원의 인식유형으로 몇 가지 제한점

이 있다. 

첫째, 119구조대원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한 것이므로 

다양한 대상자로 인식유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

요하다.

둘째, 일부지역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119구조대

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IV. Conclusion

본 연구는 주관성을 측정하여 객관화 시킬 수 있는 Q방

법론을 적용하여 119구조대원의 인식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119구조대

원에 대한 인식은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Ⅰ유형은 ‘우리의 슈퍼맨형’으로 119구조대원은 강인

한 체력과 정신력뿐만 아니라 구조장비 및 의학적인 요소

를 평상시에 훈련하고, 경험 공유하며 위급한 상황 발생시 

다른 직원들과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이끌어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할 것이며, 매사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

지고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을 쌓을 것이라는 유형이며, 일

반적으로 인식되는 슈퍼맨이다. 제Ⅱ유형은 ‘고통 받은 영

웅형’으로 119구조대원은 위험한 현장과 체력적인 면에서 

남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에서 힘든 상황

을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무에 종사하며 본인

의 의지와 상관없이 PTSD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

소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하고, 정신질

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유형이다. 제Ⅲ유형은 ‘구조 전문가형’으로 119구조대원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요구조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이다. 그리고 119구

조대원은 전문분야를 실수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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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훈련과 경험을 쌓아야 하는 구조 전문가이다. 

119구조대원은 사전적인 구조대원이 있었으며 힘든 상

황에서 PTSD에 의해 힘들어하고 시민이 감싸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119구조대원이 있었다. 또한 전문분야로 인정

받으며 요구조자를 한 치의 실수 없이 인명구조를 실시하

는 구조대원의 인식이 있었다. 이에 119구조대원이 구조의 

전문분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 다양한 훈련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119구조대원의 인식의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119구조대원의 역할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제Ⅱ유형인 ‘고통 받은 영웅

형’을 축소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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